
LG화학, 전지사업 퇴출 일보직전
2002년 매출액 5조340억원 목표 … 정보전자소재 집중 육성

LG화학은 2002년 매출 5조340억원, 영업이익 4150억원을 경영목표로 정했다고 1월28일 밝혔다. 2001년 매출 4

조7450억원, 영업이익 3738억원에 비해 각각 6%, 11% 증가한 것이다.

노기호 LG화학 사장은 3월 주주총회에서 15% 정도의 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G화학은 리튬폴리머 전지, 편광판, 인조대리석 등 정보전자소재 분야의 시설 확장에 3913억원, 연구개발 부문

에 1217억원을 배정하는 등 2002년 모두 513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편광판 생산능력을 760만개 이상으로 늘리고, 리튬이온 전지와 리튬폴리머전지 설비를 확충하는 등 정보

전자소재 분야의 영업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LG화학은 2002년 정보전자소재 분야에서 3388억원의 매출과 1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2001년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전지 분야는 2002년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에서 철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사업과 관련해서는 PVC 원료인 EDC의 안정적인 공급선 확보를 위해 오스트레일리아에 EDC 플랜트 건설

을 검토하고 있다.

또 산업자재 부문의 해외진출을 위해 2002년 미국과 유럽에 판매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국 현지의 ABS 생산을 2005년까지 현재의 15만톤에서 50만톤으로, PVC는 24만톤에서 64만톤으로

각각 늘리고 광동성에 엔지니어링 플래스틱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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